BR6248       미국이여, 자만과 정신 해이를 조심하라     18-12-29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국이 되었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1차전 2차전 및 냉전까지 승리 국가가 되었습니다. 비엣남과 같은 국지전에서 수치스럽게 물러났고 이락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과격 이슬람 폭도를 완전히 섬멸하지 못하고 미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달 표면에 자국의 국기를 꽂은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구권 밖으로 우주 비행체를 가장 먼저 쏘아 올리지는 못했지만 달나라에 인간을 보냈고 안전히 귀환 시켰습니다. 미국민은 실로 미국민인 것을 자랑할 만 합니다. 미국은 지구상 최고의 기회의 나라이고 국민들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성차별과 인종차별도 가장 적은 나라라고 자부합니다.
경쟁자가 없는 1등은 위험합니다. 자만과 정신해이가 경쟁 없는 1등을 해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때는 군사력과 우주 기술에 있어서 쏘련으로부터 강력한 경쟁을 받았지만 쏘련의 붕괴와 미국의 우세한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경쟁자 없는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자만과 정신 해이 때문에 기대이상의 경쟁 국가가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하의 미국민 중에 겨우 59%만이 생산성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연령층에 있는 인구 중 생산성 직업을 갖지 않고 하루 종알 인터넷이나 뒤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나 사회의의 클럽등의 회원 수는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통계에 의하면 정부가 규정한 소위 빈민들은 자동차와 에어 콘을 모두 갖고 있고 인공위성으로 다운 받는 TV와 DVD 플레이어, VCR을 모두 갖고 있다 합니다. 하루에 셀폰으로 평균 46번의 전화 통화를 하고 여가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온라인 상으로 먹거리와 소일 거리를 찾으면서 졸림과 싸우고 있다 합니다. 무기의 초 현대적 개발로 인하여 군사력을 강화되었지만 지난 세대의 미국 군인 같은 용사들은 감소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1960년에는 미국이 세계의 총 생산력 (GDP)의 60%를 향유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은 미국이 세계 GDP의 22%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국 정부는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졌습니다. 그런 정부 확대 현상은 국민으로부터 걷우어 드리는 세입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60년에는 국민으로부터 걷우어 드린 세금이 93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정부가 걷우어 드리는 세금은 3.34조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정치인들은 이와 같이 납세자들로부터 걷우어 드린 세금을 어떻게 배분하여 자기들의 재선을 도모할 것인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조상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미국을 부국으로 만들었는지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세금을 분배 받아 노력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에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 사화주위를 선호하는 심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짜를 바라는 국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예는 많습니다. 그리스, 이탤리, 스페인, 베네주엘라, 등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때문에 경제 악화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만 해도 소득세를 내는 인구는 주 소득세가 없는 주로 이주를 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정부의 복지에 의존하는 인구는 캘리포니아에 대대적으로 이주해오고 있다 합니다. 일 설에 의하면 미국의 복지금 혜택을 받는 인구 중 40%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칼럼을 유타주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타주의 휘발유 가격은 1 갤런당 $3 이하입니다. 즉 캘리포나아는 이 휘발유 가격이 $3 상반인 것을 감안하면 캘리포나아도 옳지 않은 방향으로 세금 정책이 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끝
